
21세기의 일본섬유·패션산업 

 

1. 일본 섬유산업의 근황 

21세기를 맞이한 일본섬유·패션산업은 업 스트림(up stream)의 소재단계로부

터 다운 스트림(down stream)에 이르기까지 20세기로부터 이어지는 글로벌한 

경쟁격화, IT(산업정보)의 급속한 발전, 유통구조의 극적인 변화 등에 대응하

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1.1 급증하는 섬유품의 수입문제 

일본섬유산업의 앞날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2차 

섬유제품의 수입급증이며, 이로 인하여 일본의 방적, 제직, 제편, 봉제 등 섬

유제조업 전반을 직접 위축시키고 있다.  

섬유제품 중에서도 면제품의 수입침투율(輸入浸透率)은 87년에 이미 50%의 

벽을 넘어, 99년에는 87%, 2000년 상반기에는 90%를 돌파하고 있다. 특히 중

국으로부터 쇄도하고 있는 섬유제품으로 인하여 일본 내 섬유관련 전(全)제

조업이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어, 일본 통산성(通産省)은「섬유산업무역에 관

한 TASK FORCE」를 만들어 최근 섬유산업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

성하였다.  

수입급증문제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TSG(긴급수입제한) 발동이나 AD(안티 

덤핑)를 활용함으로써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위

탁가공의 감세 및 면세제도, 고(高)코스트 구조의 시정 등과 같은 경쟁력에 

관련된 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입급증문제는 중국에 있는 많은 일본계 기업들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을 수량으로 규제하면 일본기업도 타격을 받게 되어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섬유 선진국으로서 국제화 추세에 따라 일본 섬유산업의 

해외진출을 저지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일본의 섬유산업이 붕괴할 위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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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있어 대응책을 취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입의 질서화, 섬유산업의 고도화가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면 일본 섬유산업의 미래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섬유기업이 21세기에도 존속할 수 있는 보호정책은 있을 수 없으

나, 적어도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섬유기업은 전략적으로 적극 지

원해 줘, 활력을 불어넣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1.2 경쟁력 회생을 위한 정책지원 

미국정부의 섬유제품 수입문제에 대한 섬유산업정책은 섬유산업을 철저하

게 보호하고자 경쟁력있는 분야로 집중시켜, 이국간 교섭(二國間 交涉)으로 

상품별로 수입수량규제 한도를 정하고, 조금이라도 이 한도를 초과하면 즉시 

통관을 정지시키고 있다. 또한 중미의 카리브해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산 

섬유소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신(新)카리브섬유 무역조례에 따라 

2000년 10월 1일부터 위탁가공 면세제도가 시행되어, 미국산 실, 직물, 편성물

을 소재로 사용하여 카리브해의 여러 나라에서 봉제한 어패럴은 면세로 쿼터

없이 통관시켜,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국으로 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과 더불어 극동 여러 나라로부터의 어패럴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앞

으로는 미국산 섬유소재가 중미로의 수출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도 섬유업계의 보호를 위한 

확고한 통상정책의 시행이 요망된다.  

아시아 각국은 포스트 MFA(다국간 섬유협정)에 따라 2005년부터는 쿼터나 

각종 수입규제가 완전히 없어짐으로 무역의 전면적인 자유화에 대비하여 설

비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내시장에서는 섬유제품을 수입규제하면 시장유통의 혼란을 초래하

고 소비자 이익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생활문화산업인 섬유산업의 장

래성, 지역경제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소비자의 이익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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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을 것이다.  

 

1.3 국제경쟁력의 강화 

일본 면방공업은 그 동안 파도와 같이 밀어닥치는 개도국의 저렴한 면제

품에 대항하여 공장관리의 합리화로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였

으나, 수입품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어 철저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는 사업은 완전히 제거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업만을 

선택하여, 노후 또는 과잉 생산시설의 폐기나 해외이전, 기구의 조정 등을 

실시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대부분의 면방기업들이 상실하였

던 경쟁력을 소생시키는 “리스트럭처링(구조조정)”을 완료하였다. 

그럼으로써 일본의 면방 각 사는 시장의 이극화(二極化)에 맞추어 철저한 

고급화·차별화 또는 볼륨 존(Volume zone)의 코스트다운을 도모하면서, 각사

마다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특히 차별화 상품이나 

신기능의 기술개발은 장기적으로 축적된 고도의 기술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

문에, 개도국의 추격이 없는 비의료(非衣料)용 섬유제품이나 비섬유용 산업자

재분야를 개발하여 일본섬유산업의 독점적인 새로운 분야로서의 비중을 점

차 증대시키고 있다. 

 

2. 일본 면방업의 21세기 기업상 

일본 면방업계에 관하여 입수된 자료 중 주요 기업들이 저마다 21세기를 

앞두고 구상하고 있는 기업상을 소개한다.  

 

2.1 닛신보(日淸紡) 

닛신보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일본 국내의 두개 공장을 

폐쇄함으로서 방기 37만추 규모로 줄이고, 이에 따라 가공공장도 축소하고,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하였으며, 중국의 봉제공장에는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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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과 기술을 공급해줌으로써 니트나 침장품(寢裝品)의 생산거점을 마련하

였다. 

일본 내 시장에서는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면 100%, 또는 면과 타 섬유

와의 복합제품에 새로운 흡습가공, UV컷 가공, 히일링(healing)가공, 액체암모

늄 형태안정가공, 흡수방오가공, 고(高)스트레치성과 같은 각종 기능성으로 

차별화된 신소재를 계속 개발함과 동시에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가격경쟁력

이 강한 상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 

21세기를 향하여서는 2000년부터 시작된 중기(中期)경영계획 “3개년 계획 

2003”에서, 21세기형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비섬유 중심사업에 340

억엔, 연구개발사업에 연간 70억엔의 투자를 책정하고, 

 ① 사업규모의 확대와 수익성의 향상을 양립(兩立)하여 기업가치 증대 

 ② 각 사업 세그먼트의 상품 개발력, 사업 시스템 구축력 강화 

 ③ 글로벌·스탠더드에 대응한 각종 제도의 적극적인 개정 

과 같은 구상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① Textile사업의 제조·판매부문을 일원화하여 수익구조혁신 

 ② 닛신보 Quality를 유지하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전략적 해외사업  

전개 

 ③ 일본 내 방직가공사업은 대상공장을 명확히 하여 계속적인 설비투자로 

경쟁력 유지 

 ④ 스판덱스를 큰 기둥으로 적극 전개.  

경영에서는 

  인원계획 

정사원 현 4,700명 중 600명 감축 

 영업목표 

 단체 : 매출액 810억엔(현 794억엔), 영업이익 20억엔(현 5억엔) 

 연결 : 매출액 900억엔(현 838억엔), 영업이익 30억엔(현 8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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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지침으로는  

 ① 코어·컨피런스(core conference)의 강화 

 ② 적극적인 리스트럭처링의 지속 

 ③ 연구개발의 성과 발휘 

 ④ 사업의 글로벌 전개 

 ⑤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조직의 구축. 

3개년 계획이 끝나는 2003년 3월의 목표는 

 단체 : 매출액 2000억엔, 영업이익 100억엔 

 연결 : 매출액 3000억엔, 영업이익 130억엔.  

2000년 상반기에는 비섬유 분야가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섬유분야도 개선

되어 영업이익이 흑자이긴 하지만 계속 흑자를 낼지는 두고봐야 하며, 비섬

유 분야의 매출구성은 53% 정도가 된다.  

향후 10년의 예상은 

① 글로벌 경쟁이 가일층 격화 

② 얼라이언스(alliance)를 광범위하게 진행 

③ 개별기업의 문화·가치관의 변화 

④ 마켓·인(market·in)의 발전 등으로 본다.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섬유는 업스트림으로부터 다운스트림, 소비자에 이

르기까지 품질 좋고 값싼 차별화 상품의 개발과 생산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

서 해외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국내 기술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고코스트 체질

을 시정하고, 섬유산업의 법적 보호제도, 선진국 수준의 통상 경쟁조건의 보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닛신보는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국내 2개 공장의 생산시설(방기 48,000추, 

직기 122대)을 인도네시아의 2개 공장으로 이설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니트

사 중심의 브라질 공장을 활성화하였고, 인도에서는 규모가 큰 면방공장과 

기술제휴하고 기술자를 파견 상주시켜, 닛신보 품질수준과 규격에 맞는 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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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여 닛신보 브랜드로 판매함으로써 일본시장에서는 채산을 맞출 수 

없었던 상권(商權)을 회복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근처의 방직가공 일

관 공장과의 M&A 등으로 새 생산거점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얼라이언스에서는 성장분야에의 융자나 주식 등의 자금면, 기술면에서는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및 기술제휴, 생산면에서는 장기분야에의 생산

집중 및 상호전문 분담생산, 원재료면에서는 공동조달, 신상품에서는 공동개

발, 판매면에서는 공동판매 및 위탁판매, 인재면에서는 인사교류 및 강자끼

리의 제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문화·가치관의 변화는 주요제품의 개발에서 판매까지 자기회

사에서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나, 향후는 백화점식이 아니라 전문점형 경영방

식인 ‘선택과 집중’으로 자금·인재를 투입하여 고품질·저가격화를 달성

하여야 한다. 

마켓·인의 증진에 있어서는 소재도 어패럴에서와 같이 소비동향을 파악

하고 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여 생산·판매까지의 

시간을 단축해 나가야 한다. 

3개년 계획에서는 첫째로 코어·컨피런스를 강화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 투자하게 되며, 2번째로는 리스트럭처링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리스

트럭처링에는 끝이 있을 수 없어 글로벌화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가능

성이 적은 사업에서 성장성이 있는 분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연구개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이들을 신제품화하도록 하여

야 한다. 탄소섬유는 이미 사업화하였고, 연료 전지(電池)부품의 중규모공장

은 건설중이고, 리튬(lithium)전지도 연구중이며 이외에도 고분자기능재료, 

DNA분야의 시약(試藥)도 연구중이다. 브레이크(brake) 공장은 미국, 한국, 태

국 등에서 가동중이며 ABS(Anti-lock Brake System) 생산은 조인트·벤처로 하

고 있으며, 종이제품, 전기부품, 자동차부품도 생산하고 있다.  

기업의 문화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조직의 개혁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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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기업이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인재 양성 등이 필요하다. 

 

2.2 도요보(東洋紡) 

99년 6월에 새로 취임한 도요보의 사장이「적자는 악(惡), 흑자는 선(善)」 이

라고 부르짖자, 전임직원이 합심하여 사내 전사업의 흑자전환을 목표로 노력

한 결과, 비섬유의 필름, 기능재 등은 순조롭게 실적을 늘리고 있으며, 섬유

는 그간의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 결

과 2001년 상반기에는 흑자를 낼 수 있는 전망이 생겼다. 21세기에는「공격」

의 전략으로서 ①섬유 ②필름 ③기능성 고분자제품 ④바이오 관련의 4영역

으로「고기능제품 메이커」가 될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사업을 흑자덩

이로」 만들기 위하여  

① 생산, 판매, 개발 기능을 사업부에 집중시켜 사내 컴퍼니적으로 운영한

다. 

② 사업부별로 ROA(사용자산 경상이익율) 경영을 중시한다. 

③ 설비투자는 현금 흐름(cash flow)을 감안하여 기획한다.   

이와 같은 시책으로 99년도 상반기에는 적자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30% 

정도가 흑자사업용으로 전용되었으며, 적자요인은 2∼3사업으로 축소시키는 

해결책이 추진되고 있다. 

섬유사업에 있어서 여러 면제품과 관련된 사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되

었으나, 면방직의 경우 37만추를 21만추로 줄임으로써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

설 전망이 생기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거점을 활용하는 순면 세번수 중

량(中量) 고급 셔츠지, 폴리에스테르·면 혼(混) 정방교연사를 사용한 셔츠지 

등을 일본에서 형태안정가공, 흡습·방습기능 부여가공, 방풍·경량화, 스트

레치성, 액체암모니아 가공, 항균방취, 보온, pH조절 등의 가공으로 각종 소재

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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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에 있어서도 섬유제품 수입에 타격을 받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미

달되고 있으며, 항상 설비규모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화합섬사업은 축소된 의료용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사업이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흑자로 개선될 예정이며, 폴리에스테르 솜은 부직포가 잘 나가고 

있고 폴리노직은 내년 3월에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크릴 솜은 원

료난으로 고전중이고 스판덱스는 그 동안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려 왔으며 지

금도 흑자는 유지되고 있으나, 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졌다. 산업자재

용 섬유는 비섬유(非纖維)와 같은 방법으로 신규사업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

다. 

비섬유의 필름이나 기능재 분야에서도 프로젝트를 만들어 추진할 것이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생화학사업부와 바이오 연구소에서「바이오 특별 프로젝

트」를 연구소장의 책임하에 착수하였다. 개발은 여러 테마를 경쟁시켜 그 속

에서 2∼3개 과제를 선정하여 인원과 연구비를 투입하게 될 것이다. 

도요보는 효소(酵素) 등 생화학분야에 상당 수준의 R&D성과가 축적되어 

있어, DNA해석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급속히 넓어지고 있

으며, 초고강력 폴리에틸렌이나 차세대 수퍼섬유「자이론」 등과 같이 자사가 

개발한 제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신소재를 개발하여

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2.3 시끼보(敷紡) 

그 동안 추진해 온 중기(中期)계획 「뉴 시끼보 플랜」에 따른 “리스트럭처

링”으로 ‘선택’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섬유의 완전 흑자화”는 마

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앞으로는 ‘집중’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일본 국

내에서는 계속 제품의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며, 해외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얼라이언스로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유휴자

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무 체질을 개선하게 되면 새로운 시끼보가 태어나

-  - 8



게 될 것이다. 

2000년 상반기의 매출액은 계획을 약간 밑돌겠지만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은 계획을 웃돌 것 같다. 중간 손익은 적자유산(遺産) 처분으로 적자를 보이

나, 적자요인은 완전 처리되었다. 

시끼보는 외환평가손, 주가, 부동산, 금리 등의 불가항력적인 불안 요인을 

안고 있지만, 자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인은 모두 처리하였다.  

사업별로 보면, 섬유사업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셔츠지는 인도네시아를 방

직가공의 거점으로 하여, 면 100%, 폴리에스테르·면 혼방 직물에 각종 가공

을 하고, 중국이나 태국에서 봉제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차별화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쾌적셔츠 소재는 원사나 직물구조를 차별화하여 통기성을 부

여하기도 하고, 흡한 속건성, 고령취(高齡臭：노인냄새)를 없애는 항균소취(또

는 방취)가공, 방오가공을 하기도 하고, 폴리우레탄 혼용 위사의 스트레치성, 

정방교연, 드라이 터치(dry touch)성 등을 지닌 쾌적성 제품 등은 주로 일본 

국내에서 가공하고 있다.  

그 간의 구조조정으로 방적기 축소는 끝났으며, 가공부문은 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생산원가절감 보다는 플렉시블(flexible)한 운영으로 다품

종 소로트(lot)의 차별화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전체규모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끝내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해외 생산

거점을 잘 활용할 방침이며, 인도네시아 공장은 자체 자금으로 가공설비에 

투자하여 규모보다도 품질의 고도화에 주력하고자 한다. 

산업자재의 수출은 아직 많지 않은데, 영업이나 기술이 더욱 중요시되며, 

캔버스는 산업자재 중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터는 여과기술을 

연구하여 경쟁이 없는 독점분야를 개척중이다. 

 

2.4 구라보(倉紡) 

21세기를 맞이하려는 일본경제가 여전히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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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각 부서마다 상황이 다른데, 섬유만을 보면 면합섬 사업부가 내년(2001

년)의 춘하용 드레스·셔츠 소재로 제안하려는 인기소재를 살펴보면 “쿨·오

아시스(cool oasis)28” 기획은 환경운동의 에너지절약 지침에 맞게 28℃의 에

어컨 가동 컨셉트에 따라 시원하고, 가볍고, 기분이 좋은 소재를 제안하고자 

원료, 방적, 직조, 편성, 가공기술을 적절히 활용한 소재이며, “면 100% 중공

사 소재”는 가볍고, 부드럽고, 흡수 속건성이 있으며, 수방사(手紡糸)나 마사

와 비슷하게 슬럽을 불규칙하게 만든 실도 개발하였다. “면 100% 스트레치

가공”은 보통 직물에 특수가공하여 캐쥬얼이나 진으로 전개하고 있다. 

복합사에서는 심(芯)에 0.75D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20%, 표면에 수피마

면 80%의 이층구조사를 뽑기도 하고, 폴리에스테르와 면을 정방교연으로 잔

털이 적고 부드럽게 뽑은 이층구조사도 있다.  

면과 중공(中空) 폴리에스테르의 정방교연사는 가벼우면서도 여름에는 시

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공급되고 있다. 

직편기술에서는 점(点) 터치 드라이(touch dry) 설계로 보통의 생지는 피부

와 89% 접촉하는데, 이 생지는 35%만 접촉하며, 통기성 및 흡수성이 우수하

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소취(消臭)가공에는 땀 소취와 고령취(노인

냄새) 소취가 있어, 각기 다른 이름으로 가공제품이 공급될 것이며, 태양광 

에너지 반사·흡수가공, 폴리에스테르의 오염 탈락·재부착 방지가공제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간호(또는 개호(介護))용 상품개발에서는 초흡한·속건소재, 제균(制菌) 가

공소재 등의 기능소재로서 특히 고령자용 상품으로서 이형단면(異型斷面) 폴

리에스테르·면 정방교연 소재를 사용한 이불로서 세탁이 가능하거나 착탈

의(着脫衣)가 쉬운 의복 등을 개발하여 전개할 것이다. 

면합섬 사업은 소재개발과 상품기획으로 수익을 올리고, 공장의 조업율도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조직력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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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책임을 지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매출기준으로 보면 현재 섬유가 60%를 약간 웃돌고 있으나, 일렉트로닉스, 

바이오, 화성품(化成品) 등의 비섬유분야가 더욱 성장하면 섬유분야와 비섬유

분야의 비중은 머지않아 반반(半半)이 될 것이다. 

섬유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21세기의 비즈니스 방식이나 의생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활문화산업으로서의 존재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강한 기

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